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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독일, 전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계획

 □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악화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, 전후 최

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.

      o 2008년 실시된 독일의 1차 경기부양책은 현재의 급격한 경기변동을 대처하기

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확대된 경기부양책이 서둘러 계획됨.

      o 금번 경기부양책은 2009~2010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며, 규모는 2차 대전이

후 최대인 500억 유로(980억 달러)로 알려짐.

      o 경기부양 예산의 약 35%(170억~180억 유로)는 인프라구축 투자 및 기업과 

개인 대상의 감세에 사용될 전망임.

      o 이밖에 경기부양책은 초과 자녀에 대한 일회성 조세 환급, 친환경 신차구매 

혜택 제공을 통한 자동차산업 지원, 건강보험료 인하를 통한 소비자 소비 촉

진 및 임시고용직 창출을 포함함.

    

   □ 유럽지역 경제권의 중심이었던 독일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

있는 징조가 여러 데이터에서 포착됨. 

      

      o 2008년 4/4분기 실질 GDP가 -2%를 기록하여 2008년 전체적으로는 1%의 

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, 2009년에는 전후 최악인 -3%를 기록할 지도 

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.

      o 산업생산과 제조업 수주의 하락 속도도 다른 유로 국가에 비해 빠른 것으로 

나타나고 있으며, 실업률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.

   □ 한편 전문가들은 독일의 경기부양대책이 2009년 상반기 경기위축을 되돌려 놓

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함. 

      o 금번 2차 경기부양대책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2010년 

이 되어서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. 

      o 2차 경기부양 계획이 늦은 이유는 집권보수당인 기독민주당(Christian Democratic 

Union)와 중도좌파당인 사민당(Social Democratic Party)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

갖기 위한 협상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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